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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주요 출판 활동

  

A.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

1)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1’ 『칼빈과 교회』(2007.3)

수록내용:
“칼빈의 교회론” (유해무교수) 
“칼빈과 교회연합운동” (이상규교수) 
“칼빈의 교회와 국가” (안인섭 교수) 
“칼빈의 성찬론” (이환봉교수) 
“칼빈의 권징론” (최윤배교수) 
“칼빈의 교회 직분론” (황대우교수) 
“칼빈의 예배론” (이신열교수) 
“칼빈의 설교” (Prof. L. F. Schulze) 

  

2)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2’ 『칼빈과 성경』(2008)

수록내용: 

“칼빈과 성경의 영감” (최홍석교수) 

“칼빈과 성경의 권위” (이승구교수) 

“칼빈의 계시론” (문병호교수) 

“칼빈에게 있어서 신구약 실체의 통일성” (김영규교수) 

“칼빈과 구약” (신득일교수) 

“칼빈의 성경해석” (존 톰슨교수)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주석과의 관계 연구예배론” (한성진교수) 

“칼빈에게 있어서 말씀과 성령과 교회” (황대우교수) 

“칼빈의 설교관과 수행어 이해” (최승락교수) 

  

3)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3’『칼빈과 사회』(2009)

수록내용:

“칼빈과 자본주의” (유태화교수) 

“부와 재산에 대한 칼빈의 이해” (이환봉교수) 

“칼빈의 질서와 형평성 이해” (이신열교수) 

“칼빈의 여성사역에 관한 견해” (심창섭교수)

“칼빈의 집사직분 이해” (로버트 M. 킹던)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제나인 E. 올슨) 

“칼빈과 구호활동” (이상규교수) 

“피난민으로서의 칼빈” (Selderhuis교수) 

“교회법을 통한 칼빈의 제네바 성시화” (주도홍교수) 

“개혁주의 교회와 정치 참여” (손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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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4’『칼빈과 영성』(2010)

수록내용:

“구약의 '성령충만과 임재'에 대한 칼빈의 이해” (신득일)

“신약의 자기 부인의 영성과 칼빈의 이해” (채영삼)

“칼빈의 영성과 성경해석” (안명준)

“칼빈의 경건” (라은성)

“중보자 그리스도의 중보에 계시된 경건”(문병호)

“성화의 관점에서 살펴본 칼빈의 경건” (이신열)

“칼빈의 종말론적 영성” (황대우)

“칼빈의 기도론과 영성 유형과 기도 모델” (김순성)

“거짓된 영성에 대한 칼빈의 항거” (이성호)

“칼빈의 경제사상에 반영된 그의 영성” (권호덕) 

  

5)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5’『칼빈과 예배』(2011)

수록내용: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배” (이승구)

“16세기 개신교 예배 이해와 칼빈” (최윤배)

“예배의 구성 요소에 대한 칼빈의 이해와 실천” (주종훈)

“칼빈의 예배 이해” (송영목)

“칼빈의 예배 이해를 통해서 본 설교의 본질” (이우제)

“칼빈 신학의 전반적 맥락에서 본 그의 성찬교리” (로버트레탐)

“예배 안에서의 하나됨” (김재윤)

“칼빈의 예배와 영적 전투 이해” (이신열)

“칼빈과 예식서” (루돌프 피터)

  

6)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6‘ 『칼빈과 종교개혁가들』(2012)

수록내용:

“칼빈과 루터의 하나님 상 비교연구” (신정우) 

“칼빈과 부써” (황대우) 

“칼빈과 필립 멜랑흐톤(Philip Melanchthon)” (이성호)

“칼빈의 후계자, 베자” (임원택) 

“칼빈과 버미글리, 같은 마음인가 아니면 다른 원천인가” (김진흥)

“칼빈,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 초기 개혁주의 언약론의 발전” (이남규) 

“칼빈과 불링거 : 두 종교개혁자의 교류협력, 애증 그리고 대망” (박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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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과 낙스” (조진모)

“칼빈과 재침례파(Calvin and Anabaptists)” (이상규)

“칼빈의 대적자 오시안더(Andreas Osiander): 인간론을 중심으로” (이신열) 

“칼빈과 파렐” (안인섭) 

  

7)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7’ 『칼빈 이후의 종교개혁가들』(2013)

수록내용:

“다네우스의 생애와 신학, 칼빈신학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중심으로”(김진하 교수)

“앙트완 드 샹디유의 생애와 사상” (황정욱 교수)

“윌리엄 퍼킨스의 칼빈 신학의 계승과 적용” (김홍만 교수)

“아만두스 폴라누스의 통합적인 정통 개혁주의 신학 (한병수 교수)

“고마루스와 예정론 논쟁” (이상규 교수)

“윌리엄 에임스” (주도홍 교수)

“기베르투스 푸티우스의 생애와 신학” (황대우 교수)

“궁극적 실제로서의 하나님과의 친교:요하네스코케이우스의 언약신학 개요”(빌름 판 아 셀트)

“프란시스 뚤레틴의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 교리 이해” (문병호 교수) 

8)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8’ 『칼빈시대 유럽대륙의 종교개혁가들』(2014)

수록내용:

“볼프강 카피토의 생애와 신학” (라은성 교수)

“레오 유트의 생애와 사상” (황정욱 교수)
“‘개혁교회의 아버지’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박경수 교수)
“시몬 그리네우스의 생애와 학문적 여정” (한병수 교수)
“종교개혁자 무스쿨루스의 생애과 신학” (김요섭 교수)
“아 라스코의 삶과 신앙, 그리고 개혁교회” (김재윤 교수)
“요한 슈투름의 생애와 사상” (유정모 교수)
“안드레아스 히페리우스의 생애와 신학”  (황대우 교수)
“피에르 비레의 생애와 종교개혁운동” (조봉근 교수)
“잔키우스와 스트라스부르 예정론 논쟁” (이남규 교수)
“귀도 드 브레와 네덜란드 신앙고백” (이상규 교수)

9)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9’ 『칼빈시대 영국의 종교개혁가들』(2015)
수록내용:
“토마스 모어: 기독교 인문주의와 종교개혁 사이의 불화” (김진흥 교수)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개척자, 토마스 크롬웰” (김재윤 교수)

“교회의 신학자 토마스 크랜머의 삶과 사상” (김요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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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의 사도 바울, 휴 라티머” (임원택 교수)

“마일즈 커버데일: ‘난 곳 방언으로’의 원리를 구현한 잉글랜드 종교개혁자” (이재근 교수)

“윌리엄 틴데일의 기독론적 율법 이해의 한계” (문병호 교수)

“존 후퍼의 생애와 신학” (유정모 교수)

“잉글랜드의 개혁자 니콜라스 리들리” (이상규 교수)

“리차드 콕스의 생애와 사상” (김홍만 교수)

“매튜 파커의 생애와 사상” (황정욱 교수)

“브래드포드의 생애와 사상” (황대우 교수)

“토마스 카트라이트의 생애와 사상: 청교도 장로교주의를 중심으로” (이신열 교수)

10)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10’ 『칼빈이후 영국의 개혁신학자들』(2016)

 
 “존 낙스의 생애와 신학”  (황대우 교수)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엔드류 멜빌”  (이상규 교수)

 “스코틀랜드 최초의 언약신학자, 로버트 롤록의 생애와 신학” (우병훈 교수)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브룩스의 생애와 사상” (김진흥 교수)

 “휘터커의 성경해석” (한병수 교수)

 “왈터 트래버스의 생애와 신학” (김홍만 교수)

 “로버트 보일의 생애와 사상: 계시론을 중심으로” (이신열 교수)

 “아일랜드의 위대한 교회 지도자 제임스 어셔의 생애와 사상” (김요섭 교수)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 조지 길레스피의 교회 정치” (김지훈 교수)

 “토마스 굿윈의 생애와 신학” (이성호 교수)

 “사무엘 러더포드의 생애와 신학” (안상혁 교수)

“알렉산더 핸더슨의 생애와 신학” (김중락 교수) 

11)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11  『종교개혁과 교육』(2017)
 
PART Ⅰ  인물
1. 종교개혁의 격동기(1520-1530)의 글들에 나타난 루터의 교육론  11
2. 필립 멜랑흐톤과 교육 ········································································  37
3. 요한 슈투름의 교육 사상: 1538년에 출간된 그의 작품을 중심으로  61
4. 기스베르투스 푸티우스(1589-1676)의 신학교육론 ·····················  101

PART Ⅱ  대학
5.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신학교육(1555-1623)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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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혁교회의 요람 제네바아카데미에 관한 연구 ·····························  175
7. 레이든 대학의 신학교육 ··································································  205
8. 위트레흐트 대학의 설립, 운영, 그리고 교육 ································  231
9.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교육 개혁: 에든버러대학을 중심으로 ··  261

PART Ⅲ  주제
10. 종교개혁과 인문학 ·········································································  299
11. 신학교육: 종교개혁과 개혁신학 관점에서의 한국교회의 신학교육  331
12. 종교개혁과 교리교육 ·····································································  359

12)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총서 12  『종교개혁과 하나님』(2018)  

1. 마틴 루터의 신론 / 김선영 ··············································································  9

 2. 츠빙글리의 신론 / 이신열 ············································································  45

 3. 멜랑흐톤의 신론 / 김진국 ············································································  85

 4. 버미글리의 신론에 나타난 성경적 윤리적 정향 / 김진흥 ······················  111

 5. 하인리히 불링거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 박상봉 ···································  141

 6. 첫 번째 언약신학자 올레비아누스의 신론 / 이남규 ·······························  161

 7. 기롤라모 잔키우스의 신론 / 김지훈 ·························································  189

 8. 로잔의 개혁신학자 Guilielmus Bucanus의 신학 구성원리 / 조성재 ···  227

 9. 존 오웬의 삼위일체론 / 우병훈 ·································································  257

10. 토마스 굿윈의 삼위일체론 / 박재은 ·························································  289

13)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총서 13  『종교개혁과 그리스도』(2019)

1. 루터의 기독론 / 우병훈 ····················································································  9

2. 부써의 기독론 / 황대우 ··················································································  43

3. 필립 멜랑흐톤의 기독론 / 김진국 ·································································  73

4. 버미글리의 개혁주의 기독론 / 김진흥 ·······················································  107

5. 하인리히 불링거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 박상봉 ························  137

6. 고마루스의 신학에서 그리스도론의 위치 / 김지훈 ···································  163

7. 프란시스 튜레틴의 기독론 / 김은수 ···························································  199

8. 헤르만 비치우스의 기독론 / 박재은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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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총서 14  『종교개혁과 성령』(2020)

1. Spiritus Creator iustificat! : 루터의 칭의론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에 관한 고찰/ 김용주 9

2. 츠빙글리의 성령론 / 김선권 ··········································································  31

3. 믿음, 소망, 사랑의 성령 : 부써의 성령론 / 황대우 ···································  67

4. 필립 멜랑흐톤의 성령론 / 김진국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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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인리히 불링거의 성령론 / 류성민 ···························································  167

7. 베자의 성령 이해 : 성령의 부르심과 성도의 ‘삶’ / 양신혜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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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교도 성령론 : 리처드 십스를 중심으로 / 우병훈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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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프란시스 튜레틴의 성령론 / 이신열 ·························································  339

12. 양자의 영으로 읽는 헤르만 비치우스의 성령론 / 박재은 ······················  371

15)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총서 15  『종교개혁과 인간』(2021)

1. 마틴 루터의 인간론/ 김용주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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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버미글리의 개혁주의 인간론 / 김진흥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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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프란시스 튜레틴의 인간론 / 이신열 ·························································  311

16)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총서 16  『종교개혁과 칭의』(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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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터의 칭의론 / 김용주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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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존 낙스의 칭의론 / 박재은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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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총서 17  『종교개혁과 신앙』(2023)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 제17권을 펴내며 ·······················································  4
1. 마틴 루터의 신앙론 / 김용주 ··········································································  9

2. 울리히 츠빙글리의 신앙론 / 유정모 ·····························································  37

3. 부써의 신앙론 / 황대우 ··················································································  81

4. 멜랑흐톤의 믿음 / 류성민 ············································································  107

5. 하인리히 불링거의 믿음에 대한 이해 / 박상봉 ·········································  141

6. 존 낙스의 신앙론 / 박재은 ··········································································  165

7. 베자의 신앙에 대한 이해 / 양신혜 ···························································  197

8. 푸티우스의 신앙론 / 권경철 ········································································  233

9. 청교도의 신앙론 / 우병훈 ············································································  255

10. 프란시스 튜레틴의 신앙론 / 이신열 ·························································  299

B. 정기 저널 『갱신과 부흥』: 현재 32권까지 발간

  

1)『갱신과 부흥』1 (2008, 11)

  

권두언: 교회개혁의 과제 “오직 성경으로” (이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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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주의 강단

“한 번의 가르침을 영원한 유익으로 (시편 119편)” (존 칼빈(John Calvin)) 

“그리스도의 교회” (이근삼) 

  

개혁신학 산책

“교회개혁으로서의 설교” (이상규) 

“최초의 개혁주의 윤리학자 마틴 부써 (Martin Bucer, 1491-1551)” (황대우)

“루터와 성경의 명료성” (이신열)

“마틴 루터와 성령의 인치심” (빌름 판 스파이커(Willem van't Spijker))

  

에세이

“그리스도인과 자살” (송영목) 

“근고지영(根固枝榮)과 개혁주의 성화론” (편집부) 

서평

“김재성,『성령의 신학자 존 칼빈』” (이성호)

“원종천,『존 칼빈의 신학과 경건』” (이신열)

“안더스 니그렌,『아가페와 에로스』” (황대우) 

  

2)『갱신과 부흥』2 (2009, 3)

  

권두언: 교회개혁의 과제: “오직 그리스도” (이환봉)

  

개혁교회 강단

“교회의 회복과 부홍(미7:10-12)” (존 칼빈)

“개혁신앙(신34:1-12, 수1:17-18)” (홍반식)

  

개혁신학산책

“참된 부흥과 종교개혁” (황대우)

“존오웬(John Owen)과 부홍” (이성호)

“마틴부서(Maltin Bucer)와 성령의 인치심” (빌름 판 스파이커)

  

개혁신앙에세이

“사교육과 그리스도인” (조성국)

“마부작침(磨斧作針)과 개혁주의 견인론”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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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옥성호，『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김철봉)

“리처드 마우，『 칼빈주의，라스베가스 공항을 가다』” (황대우)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 (이상웅)

  

3)『갱신과 부흥』3 (2009, 6)

  

권두언: 교회개혁의과제: “오직은혜로” (이환봉)

  

개혁주의 강단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 (예레미야 15:1∼2)” (존 칼빈)

“심는 대로 거두는 열매 (갈 6:7~10)” (한상동)

  

개혁신학산책

“신학은 영성이요, 영성은 신학이다.” (유해무)

“칼빈의 영성” (이신열)

“마틴 부써의 생애 I” (마틴 그레샤트)

“존 칼빈과 성령의 인치심 I” (빌름 판 스파이커)

“칼빈 출생 500주년 기념 특강, 칼빈의 설교” (엘지 맥키)

  

개혁신앙에세이

“그리스도인과 사교육 : 독서법의 두 전통” (강영안)

  

서평

“에디깁스& 라이언볼저,『이머징교회』” (성희찬)

“레슬리뉴비긴,『복음, 공공의진리를말하다』” (손성은)

  

4)『갱신과 부흥』4 (2009, 9)

  

권두언: 교회개혁의과제, “오직믿음으로” (이환봉)

  

개혁교회 강단

“하나님과의 화목 (에베소서 2:18)” (존 칼빈)

“율법사의 질문 (누가복음 10:25∼29)” (박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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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학 산책

“교회개척과 교회성장” (최정철)

“개혁주의 교회 개척론” (이신철)

“마틴 부써의 생애 (II)” (마틴 그레샤트)

“칼빈과 성령의 인치심 (II)” (빌름 판 스파이커)

  

개혁신앙칼럼

“그리스도인과 대학” (김성수)

  

서평

“오토 베버, 칼빈의 교회관” (김진영)

“빔 얀스, Albrecht Hardenberg als Theologe” (황대우)

“리처드 윈터, 지친 완벽주의를 위하여” (유명복)

  

5)『갱신과 부흥』5‘ (2009, 12)

  

권두언: 교회개혁의과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환봉)

  

개혁교회 강단

“하나님의 대언자 (누가복음 2:9∼14)” (존 칼빈)

“희생에 대하여 (빌립보서 2:1~11)” (한상동)

  

개혁신학 산책

“고신의 설교” (변종길)

“개혁주의 설교란 무엇인가?” (J.W.마리스)

“마틴 부써의 생애 (Ⅲ)” (마틴 그레샤트)

“칼빈과 성령의 인치심 (II)” (빌름 판 스파이커)

  

서평

“피터 릴백, 「칼빈의 언약사상」” (김윤태)

“유진 피터슨, 「현실, 하나님의 세계」” (김재윤) 

“낸시 피어시, 「완전한 진리」”(이신열) 

  

6)『갱신과 부흥』6 (2010, 5)



- 22 -

  

개혁교회 강단

"성경의 올바른 사용 (디모데후서 3:16∼7)" (존 칼빈)

"성도의 감사 (로마서 11:33∼12:2)" (오병세)

  

개혁신학 산책

"칼빈의 범신론적 대적, 안드레 오시안더" (권호덕)

"칼 바르트의 성경관에 대한 비판" (이신열)

"루터, 칼빈과 비교한 츠빙글리 신학의 특징적인 면들" (황대우)

  

개혁신앙칼럼

"그리스도인과 통일" (주도홍)

"세계화와 빈곤" (신원용)

"그리스도인과 여행" (김진하)

  

서평

"다니엘도리아니,「적용, 성경과 삶의 통합을 말하다」" (송영목)

"헤르만 셀더르 하위스,「중심에 계신 하나님」" (황대우)

"낸시 피어시 & 찰스 택스턴,「과학의영혼」" (정병갑)

  

7)『갱신과 부흥』7 (2010. 9) 

권두언: "한국교회의“트로이 목마”는 무엇인가?" (이환봉)

  

개혁교회 강단

"선과 악의 분별" (존 칼빈)

"예수님이 가르치신 우리의 소원" (이근삼)

  

개혁신학 산책

"다윗과 요나단" (신득일)

"바울과 디모데 (바울의 멘토링)" 송영목

"루터, 칼빈과 비교한 츠빙글리 신학의 특징적인 면들" (고트프리트 빌헬름 로허)

  

개혁신앙칼럼

"기독교와 문학" (손성은)

"그리스도인과 건강" (이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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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이어령,『지성에서영성으로』" (김진하)

"판 엇 스페이커르,『 칼빈의 생애와 신학』" (장호광)

"제임스 로더,『 신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발달』" (조성국)

  

8)『갱신과 부흥』8 (2011. 4) 

권두언: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이 개혁이다", (이상규)

  

개혁교회 강단

"욥의 성품" (존 칼빈)

“신앙세계는 천국을 보여준다” (한상동)

  

개혁신학 산책

“개혁주의 구약성경 해석과 적용” (최만수)

“교회법과 정치” (성희찬) 

  

교회개혁의 역사와 인물1

“피터 왈도와 교회개혁” (이상규)

  

개혁신앙칼럼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의 날짜에 관하여” (황원하)

“땅 밟기에 대한 개혁주의적 입장” (황대우)

“그리스도인과 재활의학” (박시운)

  

서평

“조엘 비키,『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칼빈주의』” (주강식) 

“존 맥아더,『값비싼 기독교』” (이운연)

  

9)『갱신과 부흥』 9권 (2011.9) 

권두언: “한국교회 쇄신은 강단의 쇄신에 있다” (이상규)

  

개혁교회 강단

“주신 자와 취하신 자” (존 칼빈)

“인생의 두려움” (한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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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학 산책

“한국기독교협의회와 종교다원주의” (최만수)

“신사도 운동, 어떻게 보아야 하나?” (박시영)

“칼빈과 비교한 츠빙글리 신학의 특징적인 면들” (고트프리트 빌헬름 로허)

  

교회개혁의 역사와 인물2

“브레스치아의 아놀드” (이상규)

  

개혁신앙칼럼 

“그리스도인과 다양성에 관하여” (신영규) 

“성시화 운동의 새로운 방향모색” (박경일)

  

서평

“유진열, 『21세기 현대신학』” (정하태) 

“톰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 (우병훈)

  

10) 『갱신과 부흥』10 (2012.7) 

권두언: “이번호에는” (이상규)

  

목회칼럼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박영호)

  

논문 : 개혁신학과 한국교회

“칼빈의 개혁 사상과 한국 교회” (이양호)

“한국장로교회의 연합을 위한 역사적ㆍ성경적 유산” (박경수)

“Is the Reformation Relevant Today? ” (Stewart Gill) 

“리더십과 신칼빈주의” (하성만)

“종교다원주의와 WCC” (황대우)

“개혁교회의 사회적 책임” (이상규)

  

교회개혁의 역사와 인물3

“콘질리아운동과 교회개혁”, (이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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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의 대담: 

“윤희구 목사와의 대담”

  

논문번역

“은사주의적 칼빈” (아리바르스)

서평

“행크 해너그라프,『빈야드와 신사도의 가짜 부흥운동』” (주강식)

“Edith L. Blumhofer, Randll Balmer,『근현대 세계 기독교 부흥-논쟁과 해석』” (김영석)

“이상규,『한국교회 역사와 신학』”(황인철)

  

11)『갱신과 부흥』11 (2012.12) 

권두언 : “갱신과 부흥을 펴내며” (이상규) 

  

논문

“개혁신학 전통에서 본 한국교회” (김영재)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와 국가” (와타나베 노부오)

“나라에 대한 칼빈의 이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국가” (황대우)

“한국장로교회의 칼빈주의 수용에 있어서의 이중적 태도” (황재범)

“한국에서의 개혁주의 신학의 수용과 발전” (이상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칼빈의 이해” (이신열) 

  

목회자와의 대담

“정주채 목사와의 대담“

  

목회칼럼

“무능한 목사의 몸부림” (김은성)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 (김철봉)

  

교회개혁의 역사와 인물4

“존 위클리프” (이상규)

  

서평

“마크 A.놀, 캐롤린 나이스트롬,『종교개혁은 끝났는가?』” (황대우)

“마크 A.놀 『복음주의의 발흥』” (김영석)

“존 울프『복음주의의 확장』” (조규통)



- 26 -

  

12)『갱신과 부흥』12 (2013. 7) 

  

권두언: “갱신과 부흥을 펴내며” (이상규)

  

논문

“신학도를 위한 칼빈의 해석학” (안명준)

“초기 서간문을 통해 본 칼빈의 목회와 성경해석 : 동아시아의 인식사유와 더불어” (박건택)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개혁” (이상규)

“16세기 성경공부모임의 기원과 의미 및 적용” (황대우)

“제네바 목사회의 ‘성경공부모임’에서 평신도들의 역할” (에릭 드 부르)

“칼빈과 이슬람” (스튜아트 보닝턴)

  

목회자와의 대담

“장희종 목사님과의 대담”

  

교회개혁의 역사와 인물4

“얀 후스” (이상규)

  

개혁신학

“네덜란드의 제2종교개혁(De Nadere Reformatie)” (빌름 판 엇 스페이커르)

  

서평

“조나단 에드워즈,『구속사』” (정하태)

“조나단 에드워즈,『부흥론』” (조규통) 

  

13) 『갱신과 부흥』13 (2013. 12)

  

권두언: “갱신과 부흥을 펴내며” (이상규)

  

논문

“칼빈의 윤리: 절제와 향유가 균형을 이룬 질서 있는 생활” (이상원)

“도시의 종교개혁” (와타나베 노부오, 번역: 임미향)

“종교개혁기의 기독교 학자: 루터” (해리스 하비슨, 번역: 이상규)

“제네바 아카데미의 규정” (존 칼빈, 번역: 황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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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θεολογια; Theologia): 역사적 고찰과 개혁파적 이해” (김은수)

  

목회자와의 대담

“총회장 주준태 목사와 목회대담”

  

교회개혁의 역사와 인물 6

“지롤라모 사바나롤라(Girolamo Savonarola)” (이상규)

  

개혁신학

“빌헬무스 아 브라컬 빌름 판 엇 스페이커르” (번역: 이신열)

  

서평

“탁지일의 『이단』” (김영석)

“와이스헤이플의 『토마스 아퀴나스 수사 - 생애, 작품, 사상』” (조규통)

“칼 수소 프랑크의 『기독교 수도원의 역사』” (박병진)

  

14) 『갱신과 부흥』14 (2014. 7)

  

권두언: “갱신과 부흥을 펴내며” (이상규)

  

논문

“개신교 개척자: 예정을 설교할 경우” (Frank A. James Ⅲ, 황대우 역)

“웨스트민스터 ‘예배 지침’에 나타난 청교도 예배와 설교” (박태현)

“프라하의 제롬” (이상규 역)

“종교개혁과 예배: 부써와 칼빈의 예배 이해를 중심으로” (황대우)

“한국장로교회의 개혁신학에 대한 연구” (주강식)

  

개혁신학

“빌헬무스 아 브라컬 빌름 판 엇 스페이커르” (이신열 역)

  

서평

“에버하르트 부쉬 『칼 바르트』” (이성욱)

“알리스터 맥그래스 『신학이란 무엇인가?』” (황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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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갱신과 부흥』15 (2015. 1)

  갱신과 부흥 15호를 펴내며  (이신열)

논문
“개혁교회의 특징: 교회 정치형태의 관점에서”  (이보민)
“16세기 제네바교회와 21세기 한국장로교회: 권징/치리를 중심으로” (이정숙)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과 선교에 대한 연구” (이병수, 김수미)
“프란치스쿠스 고마루스의 언약과 복음에 대한 이해” (김지훈)

개혁신학
“종교개혁기의 기독교 학자들: 에라스무스” (해리스 하비슨, 이상규 역)
“알렉산더 콤리와 성령의 인치심” (빌름 판 엇 스페이커르, 이신열 역)
“그리스도의 영” (한스 마리스, 정찬도 역)

서평
아카기 요시미츠 『종교개혁자들의 성만찬론』 (송용권)
헤르만 셀더하위스 『칼빈 핸드북』  (김정환)

16)  『갱신과 부흥』16  (2015.7)

갱신과 부흥 16호를 펴내며 (이신열)

이환봉 교수의 논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환봉)

“칼빈의 “신의식”과 자연신학의 가능성“ (이환봉)

“칼빈의 성경 권위에 대한 신학적 근거” (이환봉)

개혁주의성경관

“지지울라스의 관계적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해” (김은수)

“성경, 교리, 교리적 주석: 칼빈의 중보자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 교리에 비추어” (문병호)

“개혁주의 성경관” (박형용)

“성경이란 무엇인가?” (서창원)

“고대근동자료와 관련된 구약해석에서 개혁주의 성경관의 중요성” (신득일)

“칼빈의 성경영감: 스크립투라와 독트리나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태화)

“칼빈과 동방신학: 삼위일체론을 중심으로” (유해무)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실천: 회개용서운동” (이경직)

“칼빈주의자 정암 박윤선 목사의 생애와 그의 칼빈주의 사상” (이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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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학의 전통에서 바라본 성경이해” (주도홍)

“칼빈과 칼빈주의자 이환봉 박사의 성경 계시 이해” (최윤배)

“신앙적 삶의 유일한 토대로서의 성경” (최홍석)

“Augustine’s Interpretation of the Bible about Church and State” (In-Sub Ahn)

“Understanding Saul, Amnon, Xerxes and Haman from the Perspective of Borderline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s”  (Kwanjik Lee)

개혁신학

“기독교적 소명으로서의 학문: 제롬에서 아퀴나스까지” (해리스 하비슨, 이상규 역)

“알렉산더 콤리와 성령의 인치심(2)” (빌름 판 엇 스페이커르, 이신열 역)

17)  『갱신과 부흥』17 (2016.1) 

“칼빈의 우상숭배 이해” (이신열)

“칼빈의 그리스도의 선재성 이해에 대한 고찰” (이용규)

“16세기 개혁파신앙교육서의 작성 배경과 구조: 제네바 신앙교육서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중심으로” (황대우)

“로잔의 개혁신학자 Guilielmus Bucanus(† 1603)의 신학 인식원리” (조성재)

“17세기 프랑스 개혁교회의 교회정치” (폴 웰스)

“헤르만 바빙크의 속죄론 이해: 안셀름의 속죄만족설 해석을 중심으로” (정찬도)

18) 『갱신과 부흥』18 (2016.7)

“카타리나 슈츠 첼, 이델레트 드 뷰르, 개혁주의 여성들의 결혼관과 결혼경험”  (엘시 안나 맥키)
Katharina Schütz Zell, Idelette de Bure, and Reformed Women’s Views and Experience of Marriage Elsie 
Anne McKee

“결혼의 개혁: 오늘을 위한 메시지” (헤르만 셀더하위스)
The Reformation of Marriage: a Message for Today,  Herman J. Selderhuis

“성령의 발출: 아우구스티누스와 프란시스 체이넬(Francis Cheynell)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병수)
Procession of the Holy Spirit: Centered on the Thoughts of Augustinus and Francis Cheynell, Byung Soo 
Han

“A Clash Of Views Between Bavinck and The Church Growth Movement Regarding Yearning for Numerical 
Growth” (Dong Yaul Tae)
수적 성장을 갈망함에 대한 바빙크와 교회성장운동 간의 견해 충돌, 태동열

“람베르트 다네우스(Lambert Danaeus, 1530-95)의 예정론”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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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in Lambert Danaeus (1530-95), Si Hun Kim

“성경과 속사도들의 저작들 속에 나타난 평화에 대한 고찰” (조규통)
A Study on Peace in The Bible & Works of Apstolic Fathers, Gyu Tong Jo

19) 『갱신과 부흥』 19 (2017.1)

필립 멜랑흐톤(Philipp Melanchthon)의 신학                               김진국        
Phillip Melanchthon’s theology                                    Jin Kook Kim

칼빈의 유비(analogy) 이해                                                이신열
Calvin's Understanding of Analogy                              Samuel Y. Lee

16,17세기 개혁교회 교회관: 참 교회와 순수 교회                           김병훈 
16th and 17th Centuries Reformed views on the Church:      Byung Hoon Kim
True church and False church

뻬이뜨루스 판 마스트리흐트의 
“De Optima Concionandi Methodo” 에 대한 고찰: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이정환    
A Study of “De Optima Concionandi Methodo” 
written by Petrus van Mastricht :   
Focused on the Influence to the Sermons of Jonathan Edwards    Jeong Hwan Lee

헤르만 바빙크의 은혜언약론:그리스도의 머리되심 중심으로                    정찬도
The Doctrine of Covenant of Grace in Herman Bavinck’s 
Theology: with Emphasis on Christ as Head                      Chan Do Chung

Herman Bavinck’s Reformed Ethics                             Chang Jun Choi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윤리학                                              최창준

루터와 몰트만의 그리스도의 선재성 이해에 대한 비교 고찰: 

십자가 신학을 중심으로                                                 이용규

A Comparative Reflection on Luther and Moltmann's 
Understanding of the Preexistence of Christ:                         Yong Kyu Lee
with Emphasis on the Theology of the Cross

20)  『갱신과 부흥』 20 (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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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갱신과 부흥』 21 (2018.3)

22) 「갱신과 부흥」 22 (2018.9)

RCPG를 통해 본 16세기 제네바교회 목사임직 연구 임종구
A Study on The election Pastors of Geneva Church in 
16th century According to RCPG

Jong Gu Lim

칭의의 6중 원인에 대한 알렉산더 꼼리와 존 칼빈의 연속성, 불연속성, 그리고 
신학적 함의

박재은

John Calvin and Alexander Comrie’s Continuity, Discontinuity, and 
Theological Implication on the Sixfold Causality of Justification

Jae Eun Park

올레비아누스의 장로회 정치를 위한 여정 이남규
Caspar Olevianus and the Presbyterian Synodal Church Order Nam Kyu Lee

헤르만 비치우스의 믿음과 성령이해 : 
주제넘은 믿음(fides Praesumtuosa)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이현승

The Understanding of Herman Witsius’s Faith and the Holy Spirit Hyun Seung Lee

교리교육서를 통한 십계명 교육 정두성
Teaching of Ten Commandments with Catechisms Du Sung Chung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다 이루었다”가 의미하는 것 조윤호
What is meant by “It is finished” in John 19:30 Youn Ho Jo

초대교회 세례준비자(Catechumen)교육과 한국교회에의 함의점 정두성
Church Education for Catechumen in the Early Church and the 
Implication for the Korean Contemporary Church

Du Sung Chung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부써의 견해 황대우
Bucer's Though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the State Dae Woo Hwang 

칼빈의 성경 주석을 통해서 본 교회의 본질에 대한 칼빈의 이해 진지훈
The Nature of the Church as Shown in Calvin's Commentaries from 
1540 to 1564 

Ji Hoon Jin

Puritan Critics of New Philosophy, ca. 1660-1680 David S. Sytsma 
신(新)철학에 대한 청교도의 비판 (약 1660-1680년경을 중심으로) 데이빗 사이츠마

워필드의 “The Higher life” 성화 교리에 대한  비판 조윤호
Warfield's Criticism of “The Higher life” sanctification doctrine Youn Ho Jo

신학의 학문성 추구에 대한 고찰:  
바빙크와 판넨베르크의 보편성과 유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이용규

A Reflection on the Pursuit of a Scientific Basis of Theology: 
With Emphasis on Understanding about Universality and Analogy of 
Theology in Bavinck and Pannenberg

Yong Kyu Lee

정황이해를 통한 성경해석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사사기 11장 입다의 인신제사)

김남일

A Research on the Possibility for Biblical Interpretation through the 
Contextual Understanding(Judge 11: Human Offering of the Jephthah)

Nam I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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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4 『갱신과 부흥』 22호를 펴내며 신득일

논문
7 마르부르크 조항 연구; 마르부르크 조항 번역과 루터와 츠빙글리의 견해 

비교
류성민

The Relation of Wittenberg and Reformed: Centered on the 
Marburg Articles

Seong Min Ryu

39 칼빈에게 있어 이중적(duplex) 개념과 중간적 개념에 대한 개괄적 이해 김재용
A general understanding of Calvin’s duplex and medium 
concepts

Jae Yong Kim 

77 William Gouge’s Interpretation of Hebrews 7:1-3 Jeong Mo Yoo 
윌리엄 가우지의 히브리서 7장 1-3절 해석 유정모

121 능동적 칭의(Active Justification) 개념의 신학적 중요성과 필요성 고찰 박재은
A Study on the Theological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the 
Concept of Active Justification

Jae Eun Park

148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적대적인 사회종교적 환경과 교회 최승락
Church in the Hostile Socio-religious Situation in the Age 
of Postmodernism

Seung Nack Choi

178 한국교회 내 교리교육의 부재와 딜레마에 대한 내러티브(Narrative) 
탐구

이현철

Narrative Inquiry on Korean Church’s Absence and Dilemma 
about Catechism

Hyun Chul Lee

23) 「갱신과 부흥」 23 (2019.3)

권두언
4 『갱신과 부흥』 23호를 펴내며 이신열

논문
7 Christ’s Proclamation to the Spirits in Prison in 1 Peter 

3:18-22
Myong Il Kim

베드로전서 3:18-22에 나타난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포 김명일

32 세상 속에서의 수도적 삶 : 마태복음 7장 13-14절에 대한 
요한 크리소스톰의 해석

배정훈

The Monastic Life in this World : John Chrysostom’s Biblical 
Interpretation of Matthew 7:13-14

Jung Hun Bae

71 Peter Martyr Vermigli’s View of Faith and the Holy Spirit in the 
Eucharist 

Sung Ho Lee

성찬에 있어서 성령과 믿음의 역할에 대한 버미글리의 견해 이성호

104 사무엘 러더포드의 『법과 왕』에 나타난 언약신학 권경철
Covenant Theology in Samuel Rutherford’s Lex, Rex Gyeong Cheol 

Gwon

127 목회자의 참된 영성과 지성이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 김진흥
Influence of the Pastor’s Scriptural Spirituality and Intellect 
upon Church Growth

Jin He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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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갱신과 부흥」 24 (2019.9)

차례

4 「갱신과 부흥」 24호를 펴내며 이신열

논문
7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마태복음 2:15): 마태의 호세아 11:1 

인용에 나타난 기독론적-모형론적 해석 
김창훈

29 바울의 내러티브 사용과 그 설교학적 함의 조광현

55 츠빙글리와 멜랑흐톤, 마르부르크 회의의 양자회담을 중심으로 류성민

85 베자의 국가 저항권에 대한 이해 양신혜

115 『근대 신학의 정수』에 나타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원의 확신 
교리에 대한 해석

강효주

159 개혁교회의 직분제도와 정치질서 발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규서’(1541)로부터 ‘도르트 개혁교회 질서’(1619)까지

김은수

217 아담의 세 가지 직분과 창조론과의 관계 조윤호

251 김필수(金弼秀) 목사의 성찬관 분석: 그의 “球上無比의 紀念”(1922)을 
중심으로  

안수강

275 Understanding Spurgeon's Concept of Salvation Hyun Phyo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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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갱신과 부흥」 25 (2020.3)

차례

3 「갱신과 부흥」 25호를 펴내며 이신열

논문
7 A Critique of Peter Enns’s Understanding of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Sung Jin Kim

35 Abraham’s Faith in Romans 4:3 Myong Il Kim

63 아우구스티누스의 공공신학에 대한 두 현대 이론 분석:
한나 아렌트와 진 엘슈테인의 대표적 연구서에 나타난 『신국론』 해석을 
중심으로

우병훈

143 참 경건에 대한 칼빈의 이해와 실천 김요섭

175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제2치리서를 통해 본 한국장로교회 정치체제 개혁을 
위한 제언

박경수

207 고난 중에 핀 꽃: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베자의 『흑사병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을 중심으로

양신혜

241 죄의 허용(Permission)과 하나님의 의지(Will)에 대한 윌리엄 퍼킨스의 
개혁신학적 변증

이성호

269 빌헬무스 아 브라컬의 생애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이상웅

303 바울의 동성애 신학과 목회윤리: 교회의 동성애자 수용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연구

신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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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갱신과 부흥」 26 (2020.9)

차례

3 「갱신과 부흥」 26호를 펴내며 이신열

논문
7 God’s Judgment through the Davidic Messiah: Paul’s Use of the 

Suffering Servant in Isaiah 53 
Myong Il 

Kim

43 Status Quaestionis : 요한 크리소스톰과 철학-의학적 치료 배정훈

81 Revelation or Reason? The Different Perspectives on Church Polity 
Between Thomas Cartwright and Richard Hooke

Jong Hun Yoon

109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살펴본 윌리엄 퍼킨스와 데이비드 딕슨의 언약신학의 특징 류재권

143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증에 대한 프랑수아 투레티니(1623-1687)의 견해: 
투레티니와 레이데커의 견해에 나타난 양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권경철

181 How Is God Known?: General Revelation in the Theology of Abraham 
Kuyper

Jeong Mo Yoo

227 William Jennings Bryan the Fundamentalist in the Scopes “Monkey” Trial Chang Hoon 
Kim

265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문화 : 끌라스 스킬더와 디트리히 본회퍼를 중심으로 김재윤

295 『長老敎會婚喪禮式書』(1924/1925)를 통해서 본 혼례문화와 현재적 함의 안수강

327 The Baptismal Catechumenate in the Early Korean Presbyterian Church: 
Implications for Today

Sang Hak Kim



- 36 -

27) 「갱신과 부흥」 27 (2021.3)

차례

3 「갱신과 부흥」 27호를 펴내며 이신열

논문
7 Luther and Calvin’s Exegesis of the Obedience of Faith in Romans: Considering 

the New Perspective’s Covenantal Faithfulness
Myong 
Il Kim

29 야고보서 3:6의 φλογιζομένη ὑπὸ τῆς γεέννης(“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의 번역과 해석문제

주기철

65 종말론과 크리스천의 환경 책무: 베드로후서 3:10-13을 중심으로 송영목

97 로마교황청의 루터 인식: “Exsurge Domine”(주여, 일어나소서) 연구 조용석

123 아르굴라 폰 그룸바흐의 저항과 항변: ‘아르사키우스 제호퍼 사건’을 통해 본 여성 평신도 
프로테스탄트의 자기정체성

박경수

153 The Order of Divine Decrees in the Theology of John Davenant Hyo Ju 
Kang

189 아브라함 카이퍼와 영원으로부터의 칭의 박재은

219 ‘코넬리우스 반틸의 삼위일체론’에 관한 비평적 고찰 : ‘전통적 삼위일체론’과의 ‘공통성’ 
및 ‘차이성’을 중심으로

문정수

279 이상규 박사의 역사관과 교회사 연구 신민석

307 초기 교회로부터 배우는 오늘 비대면 시대를 위한 목회 원리 양현표

343 소형교회 은퇴목회자의 삶과 딜레마에 대한 질적연구 이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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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갱신과 부흥」 28 (2021.9)

차례

3 「갱신과 부흥」 28호를 펴내며 이신열

논문
7 요나서와 ‘하나님의 선교’(Mission of GOD)에 관한 연구 김남일

33 야고보서 5:14의 ἀσθενεῖ τις ἐν ὑμῖν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해석문제

주기철

71 기독교에 대한 초기 헬라-로마 지식층의 태도: 켈수스의 예수 비판을 
중심으로

신민석

105 천국에서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제와 헛된 영광에 대한 요한 크리소스
톰의 사상

배정훈

143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문제: 안토니 버지
스(Anthony Burgess, 1600-1664)의 『참된 칭의 교리』로부터 단초 
찾기

권경철

173 Double Preparation in the Soteriology of Herman 
Witsius(1636-1708)

Hyo Nam 
Kim

215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의 현대적 의의: 교회와 국가 관계의 
관점에서

박태현

249 최병헌(崔炳憲) 목사의 ‘이중적(二重的) 생명의 관점’ 소고: 그의 “生死
一判”(1921)을 중심으로

안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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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갱신과 부흥」 29 (2022.3)

차례

3 「갱신과 부흥」 29를 펴내며 이신열

논문

7 교회사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기까지 주요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우병훈

71 칼빈의 은혜론 김선권

109 존 다브넌트(1572-1641)의 언약 신학: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의 범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강효주

155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벤자민 워필드의 재림 이해 
및 평가 

송영목

189 벤자민 워필드의 성경론 이해:
과학시대에서의 해석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김상엽

219 워필드는 유신진화론을 주장하였는가? 박찬호

249 헤르만 바빙크의 교회의 보편성 연구 박진기

281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기독교교육 홍성수

307 팀 켈러의 목회론: 『팀 켈러의 센터처치』를 중심으로 양현표



- 39 -

30) 「갱신과 부흥」 30 (2022.9)

차례

3 「갱신과 부흥」 30를 펴내며 이신열

논문

7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나타나는 요한복음의 성경 신학적 연구와 적용: 
구원과 관련한 그리스도론을 중심으로

조윤호

49 베드로후서 1:4와 신격화 이충만

87 츠빙글리의 언약사상의 발전에 대한 연구: 1523-1525년을 중심으로 이은선

125 우연과 필연에 대한 칼빈의 인식 김재용

157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의 공공선교신학 송영목

189 John Wesley’s Anthropology in the Light of Jaegwon Kim’s 
Supervenience Argument

Dae Kyung 
Jun

221 해방 전 한국에 소개된 종말론 문헌 고찰: 장로교 선교사들의 저서와 
번역서를 중심으로

안수강

261 한국장로교회 초기 직분론 고찰: 1891년∼1934년까지의 헌법 변천을 
중심으로

임종구

293 초기 대구⋅경북지역 장로교의 전도부인 양성과 활동 김병희

327 한국창조과학회의 창조과학교육 분석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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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갱신과 부흥」 31 (2023.3)

차례

3 「갱신과 부흥」 31를 펴내며 황대우

논문

7 영혼의 눈병 : 요한 크리소스톰과 구제의 녹내장 치료 배정훈

47 진 엘슈테인의 정치한계주의 : 아우구스티누스의 공공신학과
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병훈

89 츠빙글리의 은혜 언약의 통일성과 차이점 인식의 발전 과정 
: 창세기 17장을 중심으로

이은선

123 피에르 비레의 저항권 사상 : 그의 생애와 작품을 중심으로 박경수

153 오퍼레이설(Overijssel)주 총대단의 견해서 작성 과정 : 시벨
리우스 일지에 포함된 단서를 중심으로

홍주현

185 조나단 에드워즈의 개혁파 양립주의 : 필연과 우연에 대한 에
드워즈의 견해

김찬영

217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의 근대철학이 후기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의 자유의지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 에드워드 윌리
엄스(1750-1813)의 An Essay on the Equity of Divine 
Government and the Sovereignty of Divine Grace와 A 
Defence of Modern Calvinism 을 중심으로

유정모

259 김상준(金相濬) 목사의 종말관 분석 : 『四重敎理』(1921), 『黙
示錄講義』(1918), “秋收의 雨를 빌나”(1921)를 중심으로

안수강

297 신설교학 : 개별 청중으로 방향 전환 조광현

323 실천신학 연구를 위한 합의적 질적연구의 활용 배아론⋅이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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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갱신과 부흥」 32 (2023.9)

차례

3 「갱신과 부흥」 32를 펴내며 황대우

논문

7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보응적 정의, 또는 회복적 정의를 
이루는가?

최윤갑

39 로마서에 나타난 “그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종 바울 김명일

71 A Reformed Response to the Necessity of the Second 
Reformation by Righteousness: A Reformed Critique of 
the Concept of Righteousness in Minjung Theology 
Centering on Romans 9:30-10:13

Young Rae 
Kim

105 견인과 율법의 제3용법 관계연구 황병훈

141 헤르만 바빙크의 은사 이해: 『하나님의 큰 일』을 중심으로 이재욱

173 태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낙태법 개정을 위한 신학적 분석 신원하

207 장로교 진흥운동에 관한 연구: 1920년대 대구·경북지역을 중
심으로

김병희

243 한국교회 생태계와 선교적 교회개척 양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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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갱신과 부흥」 33 (2024.3)

C. 번역서 

  

(1)『성찬의 신비』(원제 : Given For You, 키이스 A. 매티슨 저, 이신열 역 )

  

목 차

역자서문 ··················································································Ⅲ

추천의 글, R. C. 스프로울 ·························································Ⅴ

감사의 글 ················································································Ⅷ

소개의 글 ················································································Ⅸ

제1부 역사적 상황

제1장 요한 칼빈의 성찬론····························································3

제2장 1500년대 개혁주의적 발전················································53

제3장 1600년대와 1700년대의 개혁파 교리의 발전·······················99

제4장 1800년대와 1900년대의 개혁주의적 발전 ························139

차례

3 「갱신과 부흥」 33을 펴내며 황대우

논문

7 시편과 고난받는 성도: 멜란히톤의 시편 주석을 통해 본 성도의 
고난

류성민

37 언약의 일방성과 쌍방성: 요하네스 칼빈의 언약 사상 이재호

65 위그노 전쟁과 프리드리히 3세의 활약 이남규

10
5

벨직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 증거구절의 사용 비교: 
종말론을 중심으로

송영목

13
7

전염병에 대한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의 신학적 이해: 
안드레아스 리베투스(1572-1651)의 Antidotum Contra 
Pestem & malorum omnium과 Epistolae duae, una, de 
Pestis contagio & fuga, altera,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i 를 중심으로

유정모

18
1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 이해: 과정으로서 회심과 사건으로서 
회심

김성태

21
3

개혁주의신학 관점에서 본 영계(靈溪) 길선주(吉善宙) 목사의 
‘자유의지론’

안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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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성경의 증거

제5장 구약의 그림자································································191

제6장 신약의 현실···································································217

제3부 신학적&실천적 이슈들

제7장 다른 성찬론에 대한 간략한 비판······································255

제8장 개혁주의적 정통 성찬론을 향하여····································285

제9장 실천적 이슈와 논쟁들·····················································307

부록:종교개혁이전의 성찬론······················································347

참고문헌 ···············································································377

성경구절/인명 색인·································································386

저자&역자 소개······································································399

  

  

(2)『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라틴어, 독일어, 영어, 한글 대조본) 황대우 편역

  

수록내용:

제1부: 인간의 비참함에 관하여

제2부: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아버지 하나님에 관하여

아들 하나님에 관하여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성례에 관하여

세례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관하여

제3부: 감사에 관하여

기도에 관하여

  

(3) 『칼빈의 성령론』 (원제: Werner Krushe,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Göttingen, 1957) 정일권 번역, 우병훈 감수 
1장 삼위일체론적 기초
1. 신적인 행위의 작용적인 능력으로서의 성령 ·················································  15
2. 성령사역의 세 가지 영역들 ············································································  31

2장 성령과 우주
1. 카오스의 방지 ·································································································  37
2. 생명의 유지 ····································································································  43
3. 수단의 사용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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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성령과 인간 
1.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spiritualis imago Dei) ············································  67
2. 성령의 선물주심(Geistbegabung)의 상실 ·····················································  99
3. 인간사회 유지를 위한 성령의 선물주심 ······················································  157

4장 성령과 교회
1. 성령과 구원중보자(Heilsmittler) ·································································  199
2. 성령과 구원에 대한 증언 ··············································································  249
3. 성경과 구원전달(Heilsmitteilung) ·······························································  312
4. 성령과 구원공동체(Heilsgemeinde) ····························································  461
5. 결론 ·················································································································  515

(4)  『루터: 약속과 경험』 (황대우 번역, 빌름 판 엇 스페이커르 저) 

제1부

1장 복음의 돌파 ····································································································· 5
하나님의 의 ··············································································································· 7
악천후는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다. ····································································· 13
영적 시련 ················································································································· 16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 20
루터 발견의 특징 ···································································································· 23
2장. 면죄부에 대한 투쟁 ···················································································· 27
97개 조항 ················································································································ 29
면죄부 ······················································································································ 35
루터의 논제들 ·········································································································· 40
면죄부와 고해성사 ·································································································· 47
3장. 갈등 ················································································································ 53
하이델베르크 논쟁 ·································································································· 55
아우크스부르크에서의 심문 ··················································································· 61
라이프치히 논쟁 ······································································································ 67
4장. 종교개혁 ········································································································ 75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고함 ·················································································· 78
교회의 바벨론 포로 ································································································ 85
그리스도인의 자유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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